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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nalyzing research trends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discipline and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value of prior research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subsequent research.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onvergence research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various disciplin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ends in disclosure of information 

research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ublication frequ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papers 

list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from 2002 to 2023 and the publication trend by discipline as 

a time series. In addition, we compared the keyword relationships and specialized research topics of each 

discipline by applying network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techniques to the names and keywords 

of papers in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w focuses on legal regulations and policy improvement, public administration focuses on changing 

social needs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methods, and LIS focuses on practical approaches to record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i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e combining 

policy research in law with social chang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ing realistic polici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of LIS. Such convergent research will enable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system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enhancement of stat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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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효과적

으로 정부나 기업운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이해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

라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덴

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청

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후, 1996

년 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를 촉

진하도록 설계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

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04년

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전자

적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절

차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강

화하는 등의 주요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누적된 

연구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학문의 발전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

다(오세훈, 2005). 특정 분야에서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조사하는 것은 선행연

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유정, 2024). 학문의 발

전 동향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연구자 역시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변

화에 따라 그들이 수행한 연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

악하는 데 유용하다.

서두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정보공개 법령과 운영 방식의 변화

가 이루어졌고,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동향 분석 방법을 통

해 국내 정보공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98년 정보공개

법이 시행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정민, 김

유승(2013)이 유일하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

는 한국학술지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

하 KCI)에 정보공개 관련 학술 논문이 처음 등

장한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약 20년 동안 

출판된 모든 논문들을 수집함으로써 양적부족 

문제를 보완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분야의 세

부 연구 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

개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학문분

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세

부 토픽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이라는 두 가지 주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분야별 비교를 통

해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공개 미

래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해 살펴볼 선행연구로

는 먼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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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향을 분석한 최정민과 김유승(2013)이 있

다. 이들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연구논문 97

편을 분석하여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대

상 등의 기준에 따라 9가지 주요 주제로 재분류

하였다. 또한 수집된 논문을 1999년 이전, 2000

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주로 등장한 

연구 주제의 흐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공개와 관련된 연구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연구 목적이나 대상이 편향되어 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정보공개 관련 동향 연구로는 첫 시

도이자 유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단순히 

시기별 등장한 논문 출판 수만을 기준으로 연구

의 동향을 확인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3년 말까지 기간을 대상

으로 출판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세부 학문분야를 탐구하고, 대표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

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분야별 비교를 

통해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동향 분석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혜인, 남영준(2016)

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한국기록학연구｣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681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

석을 사용해 기록관리 분야의 학제성과 주제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지나, 정힘찬, 

김용(2017)은 2008년부터 2017년 중반 사이에 

발표된 312건의 재난정보 논문을 대상으로 언

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동향을 조

사하였고, 논문명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

성환, 오효정(2018)은 국내․외 기록관리학 동

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 연구주제의 동향

과 차이를 파악하고, 시계열 기반의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의 흐

름을 파악하였다. 박수연, 전주성(2024)은 KCI 

게재 논문 126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대

상, 측정도구 등의 빈도분석과 진로적응성 관

련 변인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국내 진로적응

성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동

향 분석 연구는 전반적인 대표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시계열에 따른 추이 변화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는 연구동향의 표면적인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세부 학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나 깊은 의미적 연결성을 파악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텍스

트마이닝 기법의 병행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학문별 연구들 간의 관

계와 주제의 진화를 비교하였다. 특히, 2013년

에 수행된 정보공개 관련 동향연구(최정민, 김

유승, 2013)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 최

근 21년간에 KCI에 출판된 모든 정보공개 관

련 논문을 포함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과 변화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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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국

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

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

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1992년 1월 청주시

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으로, 1994년 7월 국

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행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

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

인들에게도 정보 청구 권리를 부여한다. 1998년 

1월 본격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

기 위해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16

년, 2020년, 6차례 개정(전부 또는 일부, 타법 

개정 제외)을 거쳐 현행 체제로 시행되는 중

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첫 

개정안에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정보공

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국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편의성

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하며 정보공

개심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

이 포함되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이 각기 다

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비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하

였는데,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에는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부조

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요건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13년

에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

민의 요청이 없어도 사전에 공개되도록 개정하

여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켰

다. 2016년에는 공문서 결재 과정이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서

명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허용되어 행정 효율

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020년에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위원

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제도 및 법령

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를 추가하여 그 기능

을 보강하였다. 이렇듯 다수의 개정안은 사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요구에 부응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술연구 변

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예상된다. 

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 등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단

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연관성

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

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노드(node), 

키워드 간의 관계는 링크(link)가 된다. 이렇게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에서 개발된 분석기법을 적용해 해석한다. 이

러한 방법은 각 개념의 체계와 상호관계를 이

해하는데 유용하며, 단순히 키워드의 종류나 

빈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키워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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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와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이은택, 차

정민, 2024).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중심성이다. 중심성이란 중앙

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측정한 것

으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등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차용한 연결 중심성은 네트

워크 분석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연결 중심

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노드가 단순히 빈번하

게 등장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개념과 변수들

과 연결되어 연구되었음을 의미한다.

2.3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주어진 문

서 집합에서 잠재적인 주제를 발견하는 기법으

로, 문서 내 단어들의 출현 패턴을 분석해서 각 

문서가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

고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통계기법이

다(Blei, Ng, & Jordan, 2003). 이는 대량의 텍

스트 데이터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

술로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

미 있는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

어 만족 요인 및 요구사항, 트렌드 등을 파악하

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이

시환, 조아람, 이훈영, 2017). 대표적으로 토픽

모델링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과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이 있다. LDA는 문

서 내에 특정한 토픽이 존재할 확률과 단어가 

특정 토픽에 속할 확률의 결합확률을 추정하여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하는 비지도 학습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논문 등과 같은 비

정형 데이터의 연구동향 분석에 적용될 수 있

으며 많은 연구에서 LDA 모델이 텍스트 주제 

추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되었

다(고유정, 2024).

3. 계량분석 결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

영 중인 KCI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검색 도구를 

활용해 “정보공개”를 검색어(query)로 수집하

였다.1) 수집 결과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02년으로, 한 해 출판된 논문

의 서지 정보가 모두 집계된 2023년 12월까지

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1,523편의 논문 중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필드가 비어있거나 한국

어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분석에 중요하지 않

은 ‘중심’, ‘연구’, ‘대한’, ‘통한’ 등과 같은 단어

들을 불용어 처리하였으며, 동의어와 유사어의 

표준화 작업으로 ‘국내’, ‘우리나라’는 ‘한국’으

로, ‘대학’, ‘대학교’, ‘교육대학’은 ‘학교’로 일관

되게 처리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을 거쳐 최종

적으로 1,410건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1)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검색시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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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연구 대상 1,410편 논문의 연

도별 게재 현황이다. <그림 1. a>에서와 같이국

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는 2002년 6편을 시작으

로 논문 수가 증가하다 2007년, 2010년, 2017

년,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

인 후 다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연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

데, 이는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

데믹의 발생으로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관리 방

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2)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데이터 공개는 공중보건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

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생겨

난 새로운 공공 건강 데이터와 그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

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b>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학술

연구분야분류표3)에 따른 학문 분야별 분포를 

도식화한 것으로, 사회과학분야가 압도적 다수

를 차지, 복합학 분야와 공학 분야가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가 1,124편(79.72%), 복

합학 151편(10.71%)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공학 56편(3.97%), 인문학 30편

(2.13%), 예술체육학 24편(1.70%), 자연과학 11

편(0.78%), 의약학 10편(0.71%), 농수해양학 4

편(0.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분류를 기

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보다 명확한 학문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중분류까지 세분화한 분포도

를 파악하였다. <표 1>은 정보공개 관련 학문분

야를 중분류까지 세분화하여 상위 10위까지 나

타낸 것으로, 중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상위 3위 분야는 사회과학의 법학이 536

편(38.01%), 행정학 150편(10.64%), 복합학의 

문헌정보학 99편(7.02%)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분야, 총 785건의 논문을 분

석대상으로 삼아 주요 학문 연구 분야의 추이

와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a. 정보공개 관련 연구논문 게재 추이 b. 세부 학문 분야별 분포도

<그림 1> 정보공개 관련 논문 현황

 2) https://blog.naver.com/mohw2016/222309476020

 3) https://www.kci.go.kr/kciportal/ss-mng/bbs/bbsRRView.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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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논문 수 (개) 비율(%)

사회과학
법학 536 38.01

행정학 150 10.64

복합학 문헌정보학 99 7.02

사회과학

경영학 61 4.33

사회과학일반 55 3.90

정책학 51 3.62

교육학 49 3.48

경제학 43 3.05

복합학 학제간연구 38 2.70

사회과학 신문방송학 31 2.20

<표 1> 주요 학문별 논문 비율(상위 10위 중분류) 

4. 주요 학문 분야별 비교

본 장에서는 앞 절에서 선정된 정보공개 관

련 주요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야

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과 저자 키워드에서 

추출한 단어를 바탕으로, 워드 네트워크 분석4)

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5)을 활용하여 각 분

야의 연구 트렌드와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하고, 각 분야에서의 특

화된 주제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4.1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

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분야에서 중요한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도출하

였으며, 각 분야의 네트워크 구조는 연결 중심

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표 2>는 각 분야별

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정

리한 표로, 먼저 각 분야별 네트워크 시각화 결

과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연계 분석은 4.1.4장

에서 총괄하기로 한다.

각 분야별 워드 네트워크(<그림 2>부터 <그

림 4>)에서 제시한 주요 키워드 노드 수는 동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빈도수가 

1인 데이터는 분석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떨어

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빈도수 2 이상인 데이

터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각 분야

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노드 개수는 법학 137

개, 행정학 89개, 문헌정보학 71개이다.

4.1.1 법학

<그림 2>는 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4) Gephi(0.10). 오픈소스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5) gensim, pyLDAvis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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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1 개선방안 0.178 경찰 0.277 기록 0.428

2 법제 0.133 개선방안 0.222 정보공개청구 0.328

3 미국 0.108 범죄 0.222 공공기록물법 0.314

4 정보공개제도 0.101 성범죄 0.155 이용자 0.199

5 환경 0.094 성폭력 0.144 서비스 0.199

6 보호 0.094 대학생 0.144 대통령기록관 0.185

7 발전 0.077 신상정보등록제도 0.111 정부 0.171

8 규제 0.077 사법 0.1 정보공개제도 0.171

9 전자 0.077 형사 0.1 원문 0.157

10 개인정보 0.070 사례 0.1 정보공개심의회 0.142

<표 2> 주요 학문별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2> 법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

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개선방안’, ‘법

제’, ‘미국’, ‘정보공개제도’, ‘환경’, ‘보호’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정보공개제도, 환경, 

신상정보공개 등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요 연

구주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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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논문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태명, 2016)’, 

‘ESG 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안수현, 2021)’,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

보호(최인호, 2008)’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요 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해당 학문 분야 내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3위까지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 중 인용 횟수가 가

장 높은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와 ‘보호’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개인정보일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제도는 

각각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는 서로 중첩되어 작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

요 연구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정

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가 균형 잡힌 체계나 대

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함의한다. 

4.1.2 행정학

<그림 3>은 행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연

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행정학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기의 비

중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경찰’, ‘개선방안’, ‘범

<그림 3> 행정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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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성범죄’, ‘대학생’,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을 

핵심 키워드로 활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주

요 논문으로는 ‘정부 3.0시대의 경찰정보공유 

논의 - 정보공개 및 공유 체계를 중심으로(박한

호, 2016)’, ‘정부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방안(정혜진, 길부종, 2010)’, ‘아동대

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장석헌, 

2009)’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성범죄’와 ‘신

상정보등록제도’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까지 출판된 

논문들이 성범죄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초

기 논의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논

의는 2017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

으며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사회적 변화와 법적개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4.1.3 문헌정보학

<그림 4>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문헌정보학 네트워크

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노드 크기의 비중이 가

장 높은 키워드는 ‘기록’, ‘정보공개청구’, ‘공공

기록물법’, ‘이용자’, ‘서비스’ 등이 있다. 주요 논

문으로는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조영삼, 2009)’,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

개청구에 대한 대응적 분석(최정민, 2015)’, ‘폐

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전다솜, 이

<그림 4> 문헌정보학 분야 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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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23)’ 등으로 이를 통해 학교 및 중앙행

정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및 기록과 관련된 연

구주제들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기록’과 ‘공공

기록물법’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학교, 정부 기

록이나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민간기록 관

리기관의 기록물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공공

기록물법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중점

적으로 다루어졌음을 암시한다.

4.1.4 학문 분야간 키워드 연관 분석

상기한 세부 학문별 특성과 <표 2>의 분야별 

주요 연구 키워드 간의 연관 관계를 비교해보

면, 먼저 법학과 행정학에서 ‘개선방안’의 키워

드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외 법학분야

에서 상위에 등장한 키워드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체계나 

대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특화된 주

제라 볼 수 있다. 행정학분야는 2017년 성폭력

처벌법 개정 이후, 신상정보등록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요구가 증가해 이와 관련된 연

구가 주를 이룬다. 법학은 법령이나 제도를 주

관하고, 행정학은 이러한 규정을 실제 수행하

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두 학문 모두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법학 분야

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적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의 법적 규

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 공공기

관의 투명성 강화 등 실제 행정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법

과 행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수립

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한다. 

반면, 문헌정보학 내의 기록관리학은 정보공

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부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록연구사이기 때문에 실

무적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기

록’이나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단어가 상위 키

워드로 나타나며,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공개,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룬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

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의 투

명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둔다.

4.2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분

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LDA 토픽모델

링을 사용하여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LDA 토픽모델링은 토픽의 수가 

모델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각 학문별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학

문별 응집도(coherence)와 혼잡도(perplexity)

를 측정한 뒤 적절한 토픽 수를 설정하였다. 응

집도는 주어진 토픽모델링 결과가 얼마나 일관

성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높은 응집도 값을 

가지는 토픽일수록 의미 해석이 용이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혼잡도란 모델이 얼마나 불확실

한 예측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낮은 혼잡

도 값을 가지는 모델일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 수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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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응집도 값이 높으면서 혼잡도의 값이 

낮은 결과 값을 선택하였다. 각 학문별 수집대

상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응집도와 혼잡도를 계

산한 결과, 법학 분야 토픽의 수는 5개, 행정학 

분야는 6개, 문헌정보학 토픽의 수는 4개로 선

정되었다. 토픽 시각화 결과(<그림 5>부터 <그

림 7>)에서의 토픽 번호와 배치 순서는 모델링 

수행 시 먼저 군집이 구성된 순서를 반영한 것

으로, 토픽의 위치 역시 처음 생성된 군집을 기

준으로 상대적으로 배치되었다.

4.2.1 법학

<그림 5>는 법학 분야의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5개의 토픽의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행정 판례 등의 주

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기간 동안 감염병 관련 개인정

보보호의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픽 3]은 ‘감염병 관련 정보공

개’라는 주제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인권 문제로 연결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출된 토픽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개인정보가 종종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한정 수집되어 이용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법학 분야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와 토픽모

델링 결과를 연계해서 살펴보면, 감염병 유행 동

안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건강 사이의 균형을 찾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감염병과 같은 공

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사이에 적절한 법적 균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하

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구분 상위 키워드 10개

토픽 1
보호, 개인정보, 투명성, 자유, 사회, 전자, 거래, 

산업, 권리, 청구

토픽 2
신상정보공개, 환경, 행정기관, 성범죄, 의무, 책

임, 개선방안, 안전, 권리, 공공행정기관

토픽 3
코로나 19, 정보공개제도, 가맹사업, 개선방안, 환

경, 법제, 절차, 감염병, 개인정보, 보호

토픽 4
행정, 판례, 행정법, 보호, 관리, 규제, 주민, 환경, 

참여, 중국

토픽 5
공공행정기관, 데이터, 규제, 보호, 공시, 비밀, 관

리, 개선방안, 사회, 환경

<그림 5> 법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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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효과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김현경(2014)은 

개인의 모든 사적 사항이 국가에 노출되어 상시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하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

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봉문

(2021)은 감염병예방법을 기반으로 감염병 환

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긴 하되, 사전에 정보 주

체가 정보 수집과 공개의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

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는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법제화를 통해 법

적 규제와 원칙을 설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공

공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 예방법, 환경법, 

행정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과 연결되어 있으

며 이는 법학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연구주제와 

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이는 토픽별 주요 논문

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실정법을 근거로 하는 

연구들이 많으며 이는 법적 준수의 필요성과 법

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법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4.2.2 행정학

<그림 6>은 행정학 분야의 LDA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전체 6개의 토픽 중 

‘정책 및 시민인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토픽 

1]이 23.9%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토픽 관련 주제들을 살

구분 상위 키워드 10개

토픽 1
정부, 행정, 정보공개제도, 정책, 투명성, 사례, 

갈등, 시민, 인식, 부패

토픽 2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부패, 신상정보등록제도, 

관계, 협력, 갈등, 관리, 정책, 효과

토픽 3
정책, 주민,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 정부, 로컬, 

수용, 정치, 참여, 경찰

토픽 4
지방자치단체, 부패, 정책, 참여, 주민, 코로나 19, 

서비스, 청렴, 실태, 수사

토픽 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개선방안, 주민, 

일본, 투명성, 재정, 지역, 참여

토픽 6
범죄, 대응, 인식, 주민, 정책, 캠퍼스, 사회, 개선방

안, 경찰, 참여

<그림 6> 행정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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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조

직적 특성 및 효율성, 제도 개선이 주요 연구주

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참여제도와 업무, 인식 등의 주제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 업무 추진비, 회계, 예산 등 행정 

처리 시 필수적인 절차와 관련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정보공개는 주민참여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

용한다. 백형배와 김필두(2011)의 연구에 따르

면, 정보의 부재가 주민들이 해당 제도의 이해

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투

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

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주상현(2014)의 연구 역시 재정정보의 투

명한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토픽 1]과 [토픽 4] 그리고 [토픽 3], 

[토픽 5]가 일부 겹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의 정책, 주민 참여, 투명성, 부

패 문제 등 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 이는 각 주제들이 초기에는 단일한 영역

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

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

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재정분권의 확대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들이 정책결

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

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

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정

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촉진 프로그

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

하는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4.2.3 문헌정보학

<그림 7>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LDA 토픽모

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으로 4개의 토픽이 그

룹핑되었으며, 주로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

단체 기록 이용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4개의 토픽 모두에서 ‘기

록’이 상위 순위에 나타났는데, 이는 문헌정보

학 내 세부 분야로 ‘기록관리/보존’을 연구하는 

기록관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체계가 투영

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실제 정보공개 관련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현재 기록물을 담

당하는 기록연구사나 혹은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일반 민원과 함께 담당하는 겸직을 

취하고 있다(이보람, 이영학, 2013). 특히, 1998

년 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의무적으로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이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은 

불가분 관계라는 인식하에 정보공개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윤은하, 김수정, 

2015)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토

픽 4] ‘정보공개제도 및 관리’라는 주제로, 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의 운영 현황이나 각 기

관의 행정정표공포, 비밀기록, 기록관리 등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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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 키워드 10개

토픽 1
기록, 시스템, 업무, 비공개세부기준, 서비스, 대통

령, 정부, 공공기록물법,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

토픽 2
학교, 공시, 도서관, 개인정보, 미국, 실태, 회의, 

공공기록물법, 관인, 원문

토픽 3

기록, 공공기록물법, 서비스, 대통령기록관, 이용, 

아카이브, 공공영역정보, 대통령, 이용자, 국가기

록원

토픽 4

기록, 현황, 공공기록물법, 정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정보공개심의회, 데이터, 

서비스

<그림 7> 문헌정보학 분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황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중앙행정

기관이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지침과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개선이 필요(전슬비, 강순애, 

2016)하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정보공개

제도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

소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제

도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와 인력의 확보, 운영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한 계기로 작용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

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2.4 학문 분야간 주제 연관 분석

학문 내 주요 연구주제들을 비교해보면, 법학 

분야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가 두드러졌

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감염병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 건강 사이의 법적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행정학 분야는 ‘정

책 및 시민 인식’이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조직적 특

성 및 효율성,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

고 있다.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

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고 정보공개와 투

명성 확보가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며 조직의 효

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보공

개제도 및 관리’가 주요 토픽으로 나타나며, 기

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관리

와 보존, 정보공개 운영 현황의 효율성 증진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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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

선과 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

석이 주요 연구주제임을 시사한다.

4.3 융합 연구를 위한 시사점

상기한 바와 같이 각 학문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법학은 주로 법

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

회적 요구변화와 행정단체, 특히 경찰과 지방자

치단체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

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한 실무

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법학 

분야 연구들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규제와 판례 분석에 집

중하고, 행정학은 정보공개가 정부 신뢰도와 효

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문

헌정보학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

적 운영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

은 각각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

지만, 융합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없이

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법학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연구가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요구 및 제

도 변화 연구와 결합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

한 법적 프레임워크 및 실용적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

개의 균형을 맞추는 규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

며, 법적 규제와 정책적 실행의 조화를 이루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신뢰도 향상을 동시에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

기적인 실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학에서 주로 연구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

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문헌정보

학의 실무적 접근과 결합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실무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법학과 문헌정보학의 융합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와 공공 기록관리의 법적 규제를 통합

적으로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의 

실질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

를 도입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무와 연

계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의 실질적 

적용과 행정 체제에서의 운용 방안을 함께 바

라본다면 보다 정교한 개정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학문 간의 융합연구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

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 효과적이고 종

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상호보완

적인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국내 정

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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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연구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분석 결과, 국내 정보공개 연구는 

2002년에 시작된 이래로 변동성을 보이며 전반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 연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데이터 공

개와 관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 중 법

학과 행정학 그리고 복합학의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연구

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학문 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

과, 법학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

의 균형 잡힌 체계 및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학 분야에

서는 성범죄와 신상정보등록제도 그리고 경찰

의 정보공개가 국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중

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기록 및 공공기록물법과 관련된 실무 중심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며, 학교 및 중앙행정기관 등

의 기록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법학 분야에서는 감염병과 같은 공

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공개 사

이의 적절한 법적 균형을 찾는 것이 강조되었

다. 행정학에서는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

자치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들은 정보공개

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투명

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상기한 세부 분야별 연구 동향을 비교․분

석한 결과를 종합해 미래 융합연구 방향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이 서로의 특성을 결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학은 법적 규제와 정

책 개선을,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변화와 행정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

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결합하면 구체적

이고 실용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법학과 행정학의 연구는 문헌정보학

의 실무적 접근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지

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

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

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

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빈도분석과 개략적이고 표

면적인 연구 토픽 분석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

동향 논문과 달리, 세부 학분 분야별 정보공개 

관련 논문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

써 각 학문의 특성을 융합한 미래 연구 방향성

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국내 연구로만 한정한 점을 보완, 정

보공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선별, 

해외 연구들을 포함하여 비교함으로써 국가

별 주요 연구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접근은 정보공개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키고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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